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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크게작게인쇄 

염영섭 로렌조 주임신부 수품 25 주년 축하 

   

지난 26 일 오전 애틀랜타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주임신부 염영섭 로렌조)에서 염영

섭 주임신부의 은경축일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은경축일이란 사제 수품 25 주년으로 일반인들이 25 주년 결혼기념일을 '은혼식'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으며 수품 50 주년이 되면 금경축일이라고 한다. 

동일 은경축일을 축하하며 성가대의 축가가 있었고 염영섭 신부의 약력보고 및 각 단체 

및 개인의 선물증정식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염영섭 신부 한국 지인들의 축하 영상 상영이 있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염 신부가 25 년을 사제로서 살아온 것은 하느님의 엄청난 능력 때문

이다"며 "이제까지 해오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염 신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

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2 부 순서에서는 한국학교 학생과 섬머스쿨학생들의 축하공연, 하모니카와 밴드 등

의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신도들의 공연이 진행 되었다. 

손동철 사목회장은 ‘사제 수품 25 주년 맞이하신 염영섭 신부가 저희 본당에 사목하고 계

신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큰 축복이고 기쁨이다. 앞으로도 저희 공동체를 사목하시는 동

안 신자분들과 만남을 통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함께 염영섭 신부의 앞길

에 행복의 날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염영섭 로렌조 신부(앞줄 왼쪽 6 번째)가 신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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